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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총재단 회비
▲권무탁(부총재) 100만원

▲권영선(부총재) 100만원

▲권오영(부총재) 100만원

 소계  300만원

▣ 종무위원 회비
▲권영근(서울 노원) 20만원

▲권호준(대전 서구) 20만원

▲권영무(영주) 20만원

▲권태현(진해) 20만원

▲권승호(의성) 20만원

▲권희철(대전 서구) 20만원

▲권혁근(대구 수성) 20만원

▲권대길(구미) 20만원

▲권경호(대구 수성) 20만원

▲권우식(인천) 20만원

▲권기웅(문경)  1차분 10만원

▲권오순(영양) 1차분 10만원

▲권중덕(안동) 1차분 10만원

▲권순관(대구 수성) 1차분 10만원

▲권오열(의성) 1차분 10만원

 소계  250만원

▣ 대의원 회비
▲권영태(선산)  10만원

▲권오영(원주)  10만원

▲권영화(선산)  10만원

▲권승구(서울 마포)  10만원

 소계  40만원

성원에 감사합니다

본지�(�2�0�1�1년� �1�1월� �1일� 제� �4�3�7호�)� �2

면� 부정공파종회� 광고란에� 감사� 권

오진�,� 권용한씨는� 감사가� 아님으로� 

이를� 삭제합니다�.� � <권혁세 안동기자>

바로잡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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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화

임금노릇 하기가 쉽지 않다
 ■ 권 중 달

(중앙대 명예교수, 삼화고전연구소 소장)

 합계 590만원

크리스마스� 성탄절은� 예수� 그리스도

의� 탄생을� 기념하는� 축일로� �1�2월�2�5일이며� 

그� 전날� 밤은� 크리스마스이브�(�C�h�r�i�s�m�a�s� 

�E�v�e�)이다�.� 성서에서는� 하루를� 전날의� 일

몰로부터� 다음� 날의� 일몰까지로� 치기� 때

문에� 이� 전야인� 이브가� 존중� 된� 것� 같다�.

그리스도가� �1�2월�2�5일에� 탄생하였다는� 

확증은� 없으며�,� 이것은� 그리스도교가� 만

들어� 낸� 신성한� 신화�(神話�)의� 하나� 일� 뿐

이다�.� 그리스도의� 탄생에� 대하여는� 신약

성서� 마태복음과� 누가복음에� 기록되어� 

있으나� 그� 월� 일� 즉� 탄생� 일자에� 관해서

는� 언급� 되어� 있지� 않다�.� 그� 탄생을� 축하

하는� 의식은� �3세기에� 들어와서부터� 행하

여� 진� 것으로� 보이는데�,� 초기에는� 그� 날자

가� 일정하지� 않아서� �1월�6일�,� �3월�2�1일�(춘

분�)�,� �1�2월�2�5일� 가운데� 어느� 하루가� 선택되

었다�.� 로마교회�(서방교회�)가� �1�2월�2�5일에� 

성탄절을� 행하게� 된� 것은� �3�5�4년부터이며�,� 

조금� 뒤인� �3�7�9년부터� 그리스교회�(동방

교회�)가� 이에� 따른� 것으로� 보인다�.� 크리

스마스는� 초기� 그리스도교가� 이교도� 사

이에서� 행하여지고� 있던� 봄의� 광명에� 대

한� 기대를� 불러일으키는� 동지�(冬至�)�,� 다

시� 말하면� 태양숭배의� 습속을� 이용하여� 

그리스도의� 탄생을� 

기념한� 것으로� 보

인다�.� 즉� 초대� 그리

스도교의� 지도자들

이� 이러한� 농경력

�(農耕曆�)상의� 성대

한� 제일�(祭日�)에� 예

수의� 탄신을� 결합

시킨� 것이� 크리스마스이다�.� 그리고� 중세

의� 크리스마스에는� 교회에서의� 의식과� 

농신제�(農神祭�)에� 따르는� 가장�(假裝�)이

나� 소요가� 뒤섞여� 행하여� 졌다�.� 그것은� 카

니발의� 요소도� 있고�,� 일종의� 혼성적� 종교

행사�,� 싱크리티즘�(�S�y�n�c�r�e�t�i�s�m�)이었다�.

�<크리스마스의� 할아버지�>� 즉� 산타클로

스의� 민속에� 따라�,� 차차� 세속화하여� 보급

되기에� 이르렀다�.� 그러나� 노엘�(�n�o�e�l�s�)이

라고� 불리는� 성가�,� 이른� 바� 크리스마스� 캐

롤은� 종교적이고� 시적이며� 소박하게� 불

가사의한� 이야기로� 둘러싸인� 그리스도의� 

탄생에� 관하여� 이야기하고� 있다�.� 그리스

도교의� 대부분의� 종파나� 교회에서는� 크

리스마스� 의식을� 행하고� 있으나�,� 드물게

는� 특별한� 예배를� 행하지� 않는� 곳도� 있다�.� 

스코틀란드의� 장로교회파�(프레즈비티리

언�)나� 제칠일� 안식일� 예수재림교에서는� 

크리스마스� 기간� 중� 특별한� 행사를� 하지� 

않는다�.� 크리스마스� 기간의� 장식물로써� 

중심적인� 것은� 크리스마스트리이다�.� 이것

은� �3세기말�,� 어린이를� 보호하는� 소아시아

의� 성�(聖�)� 니콜라스의� 이름이� 네덜란드어

로� 성� 클라우스�(�S�a�i�n�t� �K�l�a�u�s�)로� 발음� 된� 

것이�,� 네덜란드인이� 미국으로� 이주하면서

부터� 잘못� 불러서� 성녀�(聖女�,산타�)를� 뜻

하는� 같은� 산타클로스란� 애칭이� 되었다

고� 한다�.� 그러나� �8두의� 순록이� 끄는� 썰매

를� 타고� 붉은� 모자�,� 붉은� 옷에� 장화를� 신

은� 흰� 수염의� 산타클로스가� 북극에서� 찾

아와� 큰� 자루를� 등에� 지고�,� 집집마다� 굴

뚝으로� 슬그머니� 들어가� 착한� 어린이에

게는� 양말주머니에� 여러� 가지� 선물을� 넣

어� 준다는� 이야기와� 행사는� 오래된� 기원

�(起源�)이� 아니라� �1�9세기� 초부터� 시작된� 

것으로� 보여� 진다�.� 최근� 우리나라에서는� 

크리스마스를� 전후하여� 불교의� 사찰에서

도� 성탄축하� 현수막을� 내어� 걸고�,� 크리스

마스트리를� 설치하며� 또한� 석가탄신일에� 

즈음해서는� 그리스도교� 교회에서� 석가탄

생을� 축하하는� 현수막을� 내어� 거는� 모습

을� 볼� 수� 있다�.� 과거에는� 다른� 종교들� 간

에� 서로� 대립� 비난하는� 모습들을� 볼� 수� 

있었으나� 오늘에� 와서는� 다른� 종교들� 상

호� 이해하며�,� 성탄절에� 서로� 축하하는� 분

위기가� 조성되어� 다행이라� 생각된다�.� 

일재선생실기�(一齋先生實紀�)에� 사촌회도�(四寸會圖�)와� 이에� 관련된� 목은선생

�(牧隱先生�)의� 시가� 몇� 편� 실려� 있는데� 목은은� 일재선생의� 손서�(孫壻�)로� 작시�(作

詩�)� 배경을� 시제�(詩題�)에� 술회�(述懷�)하고� 있어� 사촌회의� 내용을� 어느� 정도� 이해

할� 수� 있다�.

일재선생실기� �:� 일재선생�(一齋先生�)은� 복야공파조�(僕射公派祖�)의� 장증손�(長

曾孫�)으로� 휘는� 한공�(漢功�)�,� 시호�(諡號�)는� 문탄공�(文坦公�)이며� 국재선생�(菊齋

先生�)� 문정공�(文正公� 諱溥�)과는� 삼종항�(三從行�)이다�.� 고려중말�(高麗中末�)� 충선

왕�(忠宣王�)의� 신임을� 받아� 도첨의정승�(都僉議政丞�)을� �1�8년간� 지냈고� 시문�(詩

文�)이� 중국에까지� 떨쳤으나� 문집�(文集�)으로� 전하지� 못하고� 산일�(散逸�)되었는바� 

�1�9�2�2년� 후손� 송산�(松山�-휘載奎�)선생� 등이� 주욱�(周郁�)공이� 발굴한� 유문�(遺文�)을� 

토대로� 더� 보충하여� 단권�(單券�)으로� 편술�(編述�)하였다�.

이에� 시제�(詩題�)와� 고전번역원�(古典飜譯院�)의� 역주�(譯註�)를� 전재�(轉載�)하고� 

필자의� 견해를� 덧붙인다�.

1. 醴泉君內外孫. 聚飮曰四寸會. 歲二人辦酒食. 僕憂病▣▣餘十年. 此會亦

罕設. 李鼇城欲振頹綱. 三月初吉. 盛賓客. 大作樂. 視昔十倍. 明日追錄 一首. 

呈鼇城座下. 幸捧腹. <牧隱詩稿 第28卷>

예천군�(醴泉府院君�)의� 내외손이� 모여서� 술을� 마시며� 이름을� 사촌회�(四寸會�)

라고� 하였는데�,� 해마다� 두� 사람씩� 번갈아� 가며� 술과� 음식을� 마련하곤� 하였다�.� 그

런데� 내가� 근심과� 병으로� 지낸� 십여� 년� 동안� 이� 모임도� 거의� 열리지를� 않았는데�,� 

이� 오성�(李鼇城�)이� 무너진� 기강을� 다시� 세울� 목적으로� 삼월� 초하룻날에� 빈객을� 

많이� 초청하고� 크게� 풍악을� 연주하면서� 예전보다� 열� 배나� 더� 성대하게� 잔치를� 

마련하였다�.� 이에� 다음� 날에� 시� 한� 수를� 추록�(追錄�)하여� 오성� 좌하�(座下�)에� 증정

하면서� 한번� 웃어� 보도록� 하였다�.

시구(詩句) : 주인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오성이시라네 / 主人云是李鼇城

<李 鰲城 : 필자주> 李恒福의 封號가 鰲城府院君인바 鰲城은 慶州=月城의 古號 또는 別號로 일재

선생의 長壻인 慶州人 壽得의 子이고 牧隱의 妻姑從 李成林이다. 侍中을 역임하였고 1373(공민왕 7) 

왜구에 패전책임으로 崔瑩에 의하여 斬刑

2. 家貧 欲辦四寸會而未能. 乃有此作. <목은시고 제28권 >

집이� 가난해서� 사촌회�(四寸會�)를� 내가� 주관해� 보려고� 하다가� 그렇게� 하지� 못

하고는� 이� 시를� 지었다�.

시구(詩句) : 집이 가난해 모임 한번 주선하지 못한 채 / 家貧難辦會

병든 틈틈이 늘상 초대만 받고서 참석하니 / 病間每承招

3. 花原君之內外孫. 凡於慶弔迎餞. 相聚曰四寸會. 歲二人掌其事. 名曰有司. 

有司於歲終作會. 以授其事於來歲之有司. 蓋家法也. 必邀父行一二人押座. 庚

申仲冬二十又四日. 閔中立及吾豚犬種學辦其會. 僕與閔判事權判書在座. 大

醉而歸. 日午始起. 吟 一首. <牧隱詩稿 27卷>

외구�(外舅�=丈人�)� 화원군�(花原君�)의� 내외손�(內外孫�)들이� 모든� 경조�(慶弔�)나� 

영전�(迎餞�)의� 일이� 있을� 때마다� 서로� 모이는� 것을� 사촌회�(四寸會�)라� 이름하고�,� 

해마다� 두� 사람이� 그� 일을� 관장하게� 하여� 그들을� 유사�(有司�)라� 이름하며�,� 유사는� 

세말�(歲末�)에� 모임을� 소집하여� 그� 일을� 내년의� 다음� 유사에게� 넘겨주곤� 하는데�,� 

이는� 가법�(家法�)인� 것이다�.� 그리고� 모임을� 가질� 때에는� 반드시� 부항�(父行�)이� 되

는� 한두� 사람을� 맞이하여� 그� 좌석을� 주관하게� 한다�.� 경신년�[�1�3�8�0�]� 동짓달� �2�4일에� 

민중립�(閔中立�)과� 내� 자식� 종학�(種學�)이� 그� 모임을� 마련하였으므로�,� 내가� 민판

사�(閔判事�)�,� 권판서�(權判書�)와� 함께� 그� 자리에� 참여하여� 몹시� 취해� 돌아왔다가�,� 

다음� 날� 한낮에야� 비로소� 일어나서� 한� 수를� 읊는� 바이다�.

시구(詩句) : 일곱 사람이 이제는 세 사람만 남았는데 / 七人今日只三人

[주D-001]일곱 …… 남았는데 : 화원군(花原君) 권중달(權仲達)의 아들인 판종정시사(判宗正寺事) 

권사종(權嗣宗), 전법 판서(典法判書) 권계용(權季容)과 사위인 전분(全賁), 유혜방(柳蕙芳), 판사(判事) 

민근(閔瑾), 이색(李穡), 김윤철(金允轍)까지 모두 일곱 남매(男妹) 중에 이때는 오직 아들 권계용과 사

위 민근굛이색만이 생존해 있었으므로 이른 말이다.

일재선생실기에는� 룕외구�(外舅�)� 화원군�(花原君�)룖을� 예천군�(醴泉君�)으로� 기록

하였는데� 개최자�(開催者�)� 종학�(種學�)은� 목은의� 중자�(仲子�)이고� 민중립�(閔中立�)

은� 牧隱의� 이질�(姨姪�)이니� 화원군�(花原君�-문탄공의� 장자� 仲達�)의� 손항�(孫行�)이

라� 목은시고�(牧隱詩稿�)가� 맞으며� 룕이는� 가법�(家法�)인� 것이다룖라� 하였으니� 代를� 

이어� 전통�(傳統�)으로� 운영한� 것이� 틀림없다�.

문탄공�(文坦公�=�1�3世�)� 이전�(評理公�=�1�2世→僕射公�=�1�0世�)에도� 근친간�(近親間�)의� 

모임이� 존재하였는지는� 알� 길이� 없으나� 목은시고�(牧隱詩稿�)를� 통하여� 문탄공의� 

내외손�(內外孫�)이� 사촌회를� 시작하여� 증손�(曾孫�)까지� 확장�(擴張�)계승�(繼承�)하

지� 않고� 종가�(宗家�)의� 차세대�(次世代�=花原君의� 內外孫�)만� 先代의� 예법�(例法�)을� 

계승한� 것으로� 보인다�.� 여말�(麗末�)� 선초�(鮮初�)의� 잦은� 정변�(政變�)의� 피화�(被禍�)�,� 

수절�(守節�)� 은둔�(隱遁�)� 등으로� 종가�(宗家�)만의� 가법�(家法�)도� 단절�(斷絶�)된� 것으

로� 짐작되나� �2�0�0년� 후� 한사선생�(寒沙�=姜大遂�)의� 군종계서문�(群從契序文�)을� 보

면� 여말�(麗末�)의� 친족�(親族�)개념�(槪念�)을� 미루어� 오늘날의� 화수회�(花樹會�=宗親

會�)의� 효시�(曉示�)로� 자리매김� 되니� 성화보�(成化譜�)에� 버금가는� 權門의� 자랑이

라� 자부�(自負�)하여도� 지나침이� 없다�.� 또한� 게촌�(計寸�)을� 최초로� 사용한� 가문�(家

門�)이� 아닌가� 한다�.

4. 羣從脩稧序 寒沙先生(姜大遂)文集卷之五

不佞不佞不 曾於數年前�.� 與內外佞曾於數年前�.� 與內外佞 羣曾於數年前�.� 與內外羣曾於數年前�.� 與內外 從�.� 約爲脩羣從�.� 約爲脩羣 稧從�.� 約爲脩稧從�.� 約爲脩 �.� 歲以爲例�.� 而官途推移�.� 出入無常�.� 遷延

荏苒�.� 尙今未就�.� 不勝介介于懷�.� 夏間在昇平�.� 簿領之暇�.� 偶閱牧隱集�.� 權醴泉漢功之

內外孫設此會�.� 牧隱以醴泉之孫壻�.� 亦參是會�.� 仍作詩詠歌之�.� 余見之不覺神契而心

融�.� 實喜古人之先獲�.� 而益恨宿計之差池也�.� 適於棄官歸田�.� 語及玆事�.� 羣從之申請羣從之申請羣

愈切�.� 遂尋前約�.� 約條如左�.� 噫古人九世同居之事�.� 千歲僅一有�.� 不可得以復見�.� 又各

有妻子之累�.� 未免分居異地者勢也�.� 勢之所使�.� 雖不可奈何�.� 春秋令節�.� 盍簪一堂�.� 盍簪一堂�.� 盍 叙

契濶契濶契 接殷勤�.� 豈非一端盛事乎�.� 因此而濶接殷勤�.� 豈非一端盛事乎�.� 因此而濶 勑厲接殷勤�.� 豈非一端盛事乎�.� 因此而勑厲接殷勤�.� 豈非一端盛事乎�.� 因此而 和悅�.� 日邁月征�.� 以毋忘約會之初意�.� 則

其於昭代旣睦之化�.� 亦不無小補云爾

필자역문� �:� 못난� 사람이� 일찍이� 수년전에� 내외� 여러� 사촌과� 더불어� 계를� 만들

기로� 약속하였으나� 해마다� 예가� 되듯이� 벼슬길에� 따라� �[서울�]에� 들고� 남이� 무

상하여� 세월만� 흘러� 지금껏� 이루지� 못하였으니� 가슴에� 걸림을� 이기지� 못하였다�.� 

올여름에� 평온한� 때가� 있어� 문적을� 챙기는� 여가에� 우연히� 목은집을� 훑어보았는

데� 권예천�[부원군�]� 한공의� 내외손이� 이런� 모임를� 베풀었다�.� 목은은� 예천의� 손서

로서� 이� 모임에� 참가하여� 시를� 지어� 읊었는데� 내가� 보고� 신성한� 계의� �[깊은� 뜻�]

을� 깨닫지� 못하나� 마음으로� 융합하여� 옛사람의� 먼저� 이룬� 것을� 실로� 기뻐하고� 

오랜� 계획의� 차질을� 더욱� 한탄하였다�.� �<이하� 략�>

�(姜大遂�)�1�5�9�1�(선조� �2�4�)� ∼� �1�6�5�8�(효종� �9�)� 호는� 한사�(寒沙�)�,� �1�6�1�2년� 증광문과�(增

廣文科�)� 을과�(乙科�)에� 급제�,� 부제학�(副提學�)� 대사간�(大司諫�)�,� 참판�(參判�)을� 지

냈다�.� 병자호란� 때� 척화� 상소를� 올리고� 동생� 세마�(洗馬�)� 大適�(대적�)과� 함께� 창의

�(倡義�)하였으며� 고향으로� 돌아가� 정사�(精舍�)를� 짓고� 후학교육에� 힘썼다�.� �1�6�4�6년

�(인조� �2�4�)� 寧國原從功臣에� 녹훈되었다�.

一代� 四寸會圖� �<實紀所載인원은� �3�9人인데� 관작�(官爵�)을� 보아� 당시에� 作成된� 

것이� 아니고� 後世에� 譜書를� 근거로� 추작�(追作�)한� 것으로� 보인다�.�>

二代� 四寸會圖� 筆者가� 成化譜대로� 構成한� 대상은� �3�0人임

석륵�(石勒�)이라는� 사람이� 있었다�.� 진

�(晉�)나라� 시기에� 만리장성� 북쪽에� 살던� 

이른� 바� 다섯� 오랑캐들이� 만리장성을� 넘

어서� 중원� 땅으로� 들어� 올� 때에� 이� 틈을� 

타고� 갈�(羯�)족인� 석륵도� 내려왔었다�.� 그

런데� 그는� 담력이� 있고� 말을� 타고서� 활쏘

기를� 잘� 하였다�.

그때� 진�(晉�)나라의� 사마등�(司馬騰�)이� 

호족�(胡族�)을� 잡아서� 팔아� 군대의� 급식을� 

충당하는� 바람에� 석륵도� 잡혀서� 사환�(師

懽�)이라는� 사람에게� 팔려서� 노예가� 되었

다�.� 그런데� 운� 좋게도� 사환은� 석륵의� 모습

을� 기이하게� 생각하여� 풀어주었다�.

석륵은� 사환의� 집� 근처에� 말을� 기르는� 

목장� 근처에� 살다가� 목장의� 우두머리와� 

더불어� 장사들을� 집결시켜서� 도적떼를� 

만들었다�.� 그리고� 공사번이란� 사람이� 군

사를� 일으키자� 석륵이� 수백� 기병을� 인솔

하고� 그에게로� 갔다�.� 그러니까� 어려서� 노

예가� 되었다가� 도적떼가� 되었고� 다시� 장

수가� 된� 입지전적인� 사람이� 된� 것이다�.� 후

에� 석륵은� 유연이� 세운� 전조�(前趙�)에� 들

어가서� 장수가� 되어� 전투에서� 혁혁한� 공

로를� 세운다�.� 그리고� 산동지역에서� 강자

가� 되었다�.

석륵은� 드디어� 전조에서� 독립하여� 서

기� �3�1�9년에� 후조�(後趙�)를� 세운다�.� 노예에

서� 왕조를� 세운� 것이다�.� 그리고� 후조의� 세

력은� 날로� 커져� 갔다�.� 그리하여� 그� 당시에� 

있던� 어느� 나라보다� 강하고� 큰� 나라가� 되

었다�.

이쯤� 되자� 그는� 조금은� 편히� 즐기면서� 

살고� 싶었다�.� 그래서� 도읍인� 업�(鄴�,� 하북

성�)으로� 가서� 궁궐을� 크게� 짓고자� 하였

다�.� 그런데� 법률을� 다루고� 있는� 정위�(廷

尉�)인� 속함�(續咸�)이� 아픈� 말로� 궁궐을� 지

으면� 안� 된다고� 말하였다�.� 화가� 난� 석륵이� 

그의� 목을� 베려고� 하였다�.

이번에는� 중서령� 서광�(徐光�)이� 말하

였다�.� 룕속함의� 말을� 받아들이지는� 않아

도� 되지만� 그를� 그대로� 받아� 주어야� 합니

다�.� 곧은� 소리를� 하였다고� 하여� 경�(卿�)의� 

자리에� 오른� 사람의� 목을� 벨� 수는� 없습니

다�.룖옳은� 말을� 하는� 사람을� 죽이는� 것은� 

다른� 사람에게도� 앞으로도� 옳은� 말을� 하

지� 말라는� 말이고�,� 그렇게� 되면� 옳은� 말을� 

하는� 사람이� 없는� 조정이� 되고� 나라가� 망

한다는� 말이다�.

이� 말을� 듣고� 석륵이� 탄식하며� 말하였

다�.� 룕임금이� 되어서� 스스로� 이와� 같은� 일

도� 마음대로� 할� 수� 없구나�!� 필부가� 집에� 

비단을� �1�0�0필만� 가득� 차게� 갖고� 있어도� 

오히려� 이것을� 팔아서� 집을� 사려고� 할� 것

인데�,� 하물며� 부유하기가� 사해�(四海�)를� 

가진� 경우에야�!� 이� 궁궐은� 끝내� 마땅히� 지

어야� 할� 것이지만� 또한� 칙령을� 내려서� 중

지시켜� 곧은� 신하의� 기개를� 만들어주어

야겠구나�!룖

필부였다면� 돈을� 벌어서� 마음대로� 쓸� 

수� 있을� 터인데�,� 천하를� 다� 가진� 황제가� 

되어서는� 마음대로� 집도� 하나� 지을� 수� 없

게� 되었음을� 한탄한� 것이다�.� 그리고� 석륵

은� 속함에게� 비단� �1�0�0필과� 벼� �1�0�0곡�(斛�)

을� 내려주었다�.� 또� 공경� 이하� 관원들에게� 

똑똑한� 사람을� 천거하라고� 명령하였다�.� 

그리고� 자기가� 살� 집인� 궁궐을� 짓기� 보다

는� 명당�(明堂�)굛벽옹�(辟는� 명당�(明堂�)굛벽옹�(辟는� 명당�(明堂�)굛벽옹�( 雍�)굛영대�(靈臺�)� 같辟雍�)굛영대�(靈臺�)� 같辟

은� 교육과� 제사를� 지내는� 건물을� 먼저� 지

었다�.

얼마� 전에� 대통령이� 퇴임� 후에� 살� 사저� 

문제로� 사회가� 시끄러웠다�.� 이번만이� 아

니고� 대통령이� 물러날� 때면� 번번이� 대통

령이� 물러나서� 살� 집� 때문에� 말이� 많았다�.� 

이는� 그분들� 주변에는� 곧은� 소리� 하는� 사

람이� 하나도� 없었다는� 말도� 된다�.� 곧은� 사

람� 하나도� 없이� 정치를� 하였다면� 그� 정치

는� 어떠했을까�?� 그러한� 세상을� 살고� 있다

고� 상상하니� 마음이� 서글프다�.

크리스마스 소고

▣ 東雲권 혁 용 (삼육대학교 명예교수)

미래의� 아이콘을� 꿈꾸는� 세계� 청소년

의� 롤모델� 룏스티브� 잡스� 이야기룑란� 책이� 

짐� 코리건� 지음�,� 권오열� 옮김으로� 지난� �1�0

월� �4일� 증판� �1�9쇄�,� 명진출판�(刊�)으로� 발간

되어� 현재� 인터넷� 서점�,� 시굛에세이� 분야� �1

위�,� 청소년분야� �1위�,� 화제의� 베스트셀러�,� 

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�,� 룏사서� 선생님

이� 추천하는� 책룑으로� 선정되어�,� 인기리에� 

돌풍을� 일으키고� 있다�.

이� 책은� 스티브� 잡스의� 드라마� 같은� 삶

을� 볼� 수� 있으며� 자신의� 약점과� 결점을� 

꿈으로� 바꿀� 수� 있는� 단� 한권의� 책으로� 

스티브� 잡스가� 걸어온� 길� 등이� 알알이� 주

옥같이� 수록되어� 있다�.

또한� 우리는� 대부분� 실패에� 대한� 두려

움� 때문에� 자신의� 잠재력을� 무심하게� 덮

어두나� 그러나� 스티브는� 달랐다�.

자신이� 갖고� 있는� 잠재력을� 샅샅이� 다� 

찾아내어� �7가지의� 근성�,� 카리스마�,� 대담

성�,� 끈기�,� 열정�,� 직관�,� 긍정� 에너지를� 손에� 

넣어� 단� 하나의� 실패와� 좌절을� 두려워하

지� 않았다�.

우리� 인생은� �6차선� 도로와도� 같으며� 내� 

꿈이� 길� 건너편에� 있다면� 횡단보도를� 꼭� 

건너야� 하지만� 그런데� 그� 횡단보도라는

게� 바로� 우리가� 모두� 두려워하는� 실패와� 

좌절의� 횡단보도이다�.

스티브는� 神�(신�)은� 우리에게� 건널수� 있

는� 횡단보도만� 만들어� 놓았다고� 믿으며� 

여러번� 건넜으며� 자신의� 진정이� 진정� 원

하는� 곳에� 도착했다�.� 그는� 언제나� 최악의� 

상황에� 부딪쳤는데� 최선의� 모티브를� 발

견해� 내는� 능력이� 있었다�.� 그리고� 우리에

게� 최악의� 상황이� 오지� 않는� 게� 축복이� 

아니라� 최악의� 상황에서� 최선을� 발견할� 

수� 있는� 게� 축복이라는� 것을� 깨닭게� 해주

고� 있다�.

스티브� 잡스는� 창조� 에너지가� 넘치는� 

사람�,� 나이에� 상관없는� 영원한� 청년의� 모

습�,� 전자� 기기에� 따뜻한� 인간의� 영혼을� 불

어� 넣었으며� 그는� 우리에게� 완벽해지려

고� 애쓰지� 말라는� 것을� 가르쳐� 주며� 완벽

하지� 않아도� 자신의� 꿈을� 이루며� 멋진� 사

람으로� 살아가는� 데� 아무런� 지장이� 없다

는� 것을� 깨닫게� 해주고� 있다�.

이� 책의� 저자� 짐� 코리건은� �1�0여년간에� 

걸쳐� 어린이와� 청소년을� 위한� 글을� 쓴� 작

가이자� 칼럼니스트이며�,� 역사굛기술굛해외� 

라이프스타일� 등� 룏스티브� 잡스룑� 편을� 집

필했다�.� 또한� 권오열� 옮긴이는� 한국외국

어대� 영어과와� 연세대대학원� 영어영문학

과를� 졸업했으며� 현� 에이전시� 하니브릿

지� 전문번역가로� 활동하고� 있으며� 주요� 

역서로는� �<투자가를� 꿈꾸는� 세계� 청소년

의� 롤모델� 워런� 버핏� 이야기�>� 등의� 다수

가� 있다�.� (02)326-0026 (대) 명진출판 

국내� �1호� 프로

파일러인� 경찰청

수사국� 권일용� 

경위�(�4�7�)가� 지난� 

�4일� 제�6�3주년� 과

학수사의� 날을� 

맞아� 서울� 미근

동� 경찰청사에서� 

열린� 기념식에서� 과학수사부문상을� 수상

하고� �1계급� 특진했다�.� <편>

스티브잡스 이야기
짐 코리건 지음, 권오열 옮김 발간

신간안내

권영설 부회장 모친 별세

권영설� 검교공파종회� 부회장의� 자당

�(모친�)인� 인동장씨�(仁同張氏�)가� 지난� �1�0

월� �2�3일�,� 안동시� 용산동� 자택에서� 숙환으

로� 별세했다�.

향년� �9�5세�.� �1�0월� �2�5일� �3일장으로� 많은� 

조문객이� 참례한� 가운데� 룏검교공� 원당종

회� 묘원룑� 묘지에� 안장됐다�.

一齋先生이 창시한 四寸會 

▣ 권 태 현

권일용 경위

과학수사부문상 수상


